
로버트 마더웰 전경, 스페인 공화국에의 비가 130번, [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가장 위대한 작가’ 로버트 마더웰의 첫 한국전이 서울 삼청동 바
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마더웰은 잭슨 폴록, 윌렘 드 쿠닝, 마크 로스코와 함께 추상표현주의 1세대 그룹인 
‘뉴욕 스쿨’을 주도한 작가로, 그의 작품은 20세기 모더니즘 회화의 정수로 꼽힌다.

전시에 나온 작품은 마더웰은 1948년 시작,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스페인 공화국에의 비가’ 연작이다. 대학시
절 전해들었던 스페인 내전과 이후 독재국가로 변한 스페인에 대한 애도와 괴로움을 담아낸 시리즈다. 작가가 실
제로 스페인을 방문한 건 이보다 한참 뒤인 1960년대지만, 멕시코 여행을 통해 히스패닉 문화를 접했고 관련문
학을 탐독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비가 시리즈는 전 생애에 걸쳐 250여점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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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마더웰 전시 전경 [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전시중인 뒤샹과의 관계도 흥미롭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 광풍 속에 
모더니즘 예술가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마르셸 뒤샹의 보호막 아래 모던아트라는 미명으로 미국의 도덕성
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조지 돈데로 의원 하원 연설)고 공격당하기도 했다. 마더웰, 폴록, 바지오트가 
그 대상이었다.

이번 전시엔 1958년부터 1985년까지 마더웰 생애의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그려진 그림들이 나왔다. 전시작 중 
가장 대작은 1974년부터 75년 사이에 완성된 ‘스페인 공화국에의 비가 130번’이다. 여러차례 수술하며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던 작가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속에 탄생한 작품이다. 이화선 바라캇 컨템포러리 이사는 
“바라캇 컨템포러리가 인문학적 역량이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로 방향성을 잡았고 거기에 적합한 작가
라고 생각해 마더웰의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시는 5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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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연작엔 흑백으로 그려진 수직의 사각형, 선과 타원형의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굵직하고 힘찬 터치에서 깊
은 슬픔이 느껴지는 건 전반적으로 암울한 배경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애도의 대상이 ‘스페인’에만 국
한되진 않는다. 작가는 “스페인 ‘비가’는 현대 스페인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상징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 작품
들은 흑백으로 그려졌다. 야만적이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의 그림, 탄식, 장송곡, 비가들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유진
상 평론가는 “스페인 비극을 차용해 인류가 당면한 보편적 의미의 비극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태의 의미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거나, 거세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비평가도 있었다. 작가의 초기작인 ‘스페인 감옥’연작의 연장선상에서 수직의 사각형은 철창을, 타원형은 그 안에 
갇힌 인물이라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작가는 “현실 세계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온전히 정신상
태에 대한 것”이라며 추상 작품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